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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책] 뮤지컬 칸타타 ‘아!나의 조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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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이 오늘부터 이틀간 부산문화회관에서 음악애호가들과 만납니다.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토록 아름다운'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산책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민국 질곡의 역사를, 한 가족의 서사로 전합니다.

1919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를 담은 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은 당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의 실제

증언과 독립 운동가들의 나라 잃은 슬픔, 해방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글과 시로 재구성합니다.

부산시립합창단 이기선 예술감독의 지휘와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의 연출로 탄생한 '아! 나의

조국’은 부산시민들에게 뮤지컬 칸타타라는 생소한 장르로 웅장한 합창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칸타타 형식의 오케스트라와 성악적 요소에 뮤지컬 식의 무대 진행을 더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

이야기를 독특한 형식의 무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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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미술계의 중추적 작가 안규철의 개인전 '사물의 뒷모습'이 오는 7월 4일까지 국제갤러리 부산

점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되는 오브제와 회화, 드로잉 작품 40여 점은 일상에서 쉽게 지나쳐 버리는 사소한

것들의 의미와 사물의 뒷모습에 숨은 의미를 지속적으로 질문해온 지난 30여 년의 작가 여정을 보여줍

니다.

[안규철/작가 : "크게 보면 일상 사물을 변형해서 만든 오브제 작업이라고 하구요. 또 하나는 텍스트가

중심이 되는 글이 미술작품 중심으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식의 작업들이 있고, 영상이나 퍼포먼스 작업

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술과 미술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기획된 전시 '이토록 아

름다운'이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11명의 작가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져버린 일상에 진정한 치유와 희망을 선사

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늘로부터 상상을', '공백으로부터 사유를', '대자연으로부터 용기를'이란 3가지 섹션으로 이뤄진 이번

전시는 미디어와 조형, 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화산책 최재훈입니다.

Go to: https://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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